
적벽부(;fj;뿔眼)와 정치사상 

김영민 | 서율대회쿄 

온 논문의 옥직은 스식(mt 1037-←1101)의 적역부{I;잊lìt에l 정치A냉 텍스트모서 

해석히고 그것을 찌기호 소식의 정iμ녕의 일딘올 죠명하는 것이다 소식의 대g적인 

직움이라고 잉 수 있는 적역부는 정i 적 유배 A 질의 작웅O 리는 것이 X엑되었흩 룬 

쇼식의 정i 사상의 구현률이라는 치원뻐서는 언구왼 비 없는 것으료 보인다 그러니 일 

자기 보기에 직벽부는 딘응히 E냉의 유한영올 논한 운회직움을 넘어 소식 지신의 정 

iμ녕흩 구현히고 있다 우선 적벽부는 신업띠의 정치 비진에 대힌 대인적 인용:01리반 

액럭 욕어 서 특정 주치삐 그 주체가 설정하는 A 올괴의 관계. 천영효떠 그얘 띠르언 

셰게는 관점에 띠라서 다를 지원이 드러냐는 연회의 서 게 이여 그 세계 속의 주치는 굉 

점의 01동을 용해 그러힌 실의 디차원싱에 조응해니가이 'I'e 존채이디 이러힌 주i 외 

A볕 긴의 관겨받 상의 다차원성§ 인정&는 6 개입적 국기를 지지힌띠고 g 수 있다 

주재어 소식 동띠 적역부 왕인식 성리한 

I 서론 

온 논문의 옥적은， 소식(없， 1037- 1101)의 댁벽부{i/î，뾰뼈)/를 정치사상 텍스트로서 

해석하고， 그것을 계기로 소식의 정치사상의 일단융 조영하는 것이다 송에%0- 1279) 정 

치사릎 연구하는 학자릎에게 소식은 %안석(포安石)의 신엉{lIiit)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정치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연 " 문학사 연구자들은 소식을 송대 고운{古文) 전용 

1) 온 논운에서 분석대상으로 거흔되는액벽부j는 정적벽부{써‘밍%펑 지갱한다 전적역부라는 

표현은 후적 억원1M，않M)와 대열하여 사용되는데 반'iI， 본 논문에서는 r전적역부I을 일러 간 

단히 r걱벽부」라고지칭6녕，t;，옹혜을따>t다 

2) 송대갱치사에 깊이 연루왼 소식의 생얘애 대혜서는 련위당(Lin 2001); 왕수조와 주'J이王水힌 

*~2004); 충조장jltlll il! 1잉9) 앙고 



2 효댁정치연구 지m십 제1호(2011) 

의 핵심적인 문인으로서 연구해왔다” 반연， 사상사의 맥락에서 소식을 연구한 사례는 많 

지 않고') 정치사상이라는특화왼 측면에서 고려한 연구는 드툴다”소식의 대표적인 작용 

이라고 힐 수 있는 「적벽부j 역시 정치적 유배 시정의 작용이라는 것이 지적되었올 뿐， 소 

식의 정치사장의 구현물이라는 자원에서는 연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본 논문은 r적벽부J릉 단순히 인생의 유한합올 논한 문학삭풍융 념어 소식 자신의 

정i 샤상을구현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 

실로， 소식은 사댐(허됐)， 쟁호(’뼈) 정。M뼈) 형제과 더울어 땅안석의 신엉에 대 

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반대자 중의 하나였으며신엄은 작게 쓰연 작게 실패하고， 크게 

쓰면 크게 실때한다 쓰연 쓸수록 혼란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갱도로 극단적인 비 

딴을 서승지 않았다뼈公해 1998, 825) 아융러， 사마광， 갱이 소식과 갇은 신법 비판자들 

은자신들의 비판을 정책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러한 정책적 비판의 사장적 기초를 

이흘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전올 제시하였다n 송대 쟁치사， 샤상사 연구자들에게 팡엉위하 

게 인지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식의 대표적인 작용인 r적벽부J는 그와 같 

은 정치사상적 액락 속에서 해석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r적벽부j를 소 

식이 제시한 정치사상의 맥락，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주제에 대한 소식의 이론에 연절시 

키고자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성공적일 경우，적벽부」라는 텍스트는 그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소 

식의 정치사상 그리고 나아가 북송시기 사상제의 핵심 쟁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 

다 그와같은 과정융용해 지금까지 충분히 탑구되어요지 뭇한， 소식의 정치사상가로서의 

연모를 조명하게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치사상사의 해석 방법에 대한 일련의 제언올 

3) 많은 문학사 계열의 연구서들 예컨대 유내장iW까갑 2ω4) 장고 중국의 소식연구 현횡얘 대해 

서는중국인민대학 중운학과애서 주관하여 학원 §딴사에서 2004년 이래호 여내고 있는 r중국 

소식연구J시리즈창조 

4) 예컨대1 용(1994)의 소식 관련 푸분 

5) 얘컨대， 소공권의 충국정치사상A뻐서는 소식이 애우 간학히 포항되어 있는 한연， 방대한 분량 

의 정치청학흉사인유에서(찌믿양 2001)도소식은다루지 않는다 소식의 정치사상융다룬드운 

예포서， 주갱화{~';JRi엉 1983) 창고 

6) 다양한때석애도웅구하고 r척벽부」애 당긴 사상의 의이에 대해 보다 천칙}이 영요하다는 주장으 

로는，예컨대， 주정회K*l~"， 1983) 창고 

J) 제임스류에 의하연，이러한λ}상적 긴장구도는신학， 삭학，낙학，촉학으로대영원다 자세한내 

용운 제잉스 류{Liu 1991) 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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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11. r적벽부」에 대한 기존 해석 

소식은 그의 나이 47세 때인 >082년에 댁벽부」률 썼다 1082년은 소식이 항쥐뼈쉐)로 

명관(Jlz흠)펀지 3년째 되는 혜이다 그가 황주로 염관되게 된 정황은 나음과 같다 \079년 

호주{째세)의 지새知셔1)로 재입할 당시‘ 소식은 죠갱을 비방송}는 내용의 시를 썼다는 죄 

목요로 제포되었다 땅안석의 추종자로서 권￥” 오른 이정(쭈숲)과 서1번앙Yf) 퉁이 소식 

의 시구에서 신법에 대한 비판을 찾아냈다여 조정올 기흉한 죄영을 가한 것이다 이리하여 

소식은사형필 위기에 처했었다가， 동생의 상소 덕분에 영주단련부λH끊뻐댐lô!헤 jjë)로 유 

애되는 데 그치게 왼다 이에 항주로 내려온 소식은 초당을 짓고 동파거사호 스스로를 칭 

하고，적벽부j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올 쓰게 된다 

r적벽부」롤 둥러싼 이러한 정황은 첫째， 연구자들로 하여금 r적벽부J를 정치에 대한 환 

멸을 당은 텍스트로 해석하게끔 해왔다 즉，적벽부J를 실의에 빠진 정치인의 정서올 당고 

있는 글로서 간주하는 것이다(30잊호 2001, 99) 둘째로는 r적벽부」블 둘러싼 정치적 백락 

을 아예 소거하고， 작용 자체의 영시적 어휘에 치충하여삶의 유한성에 대한자각과자연 

의 우한함에 대한 예찬‘으로 혜석하는， 이른바 -당정치적‘ 해석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 

째의 경우릉 경합하는 해석들도 있다 이흥데연， 다음과 같은 해석은 정치적 환열이 소식 

으로 하여금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공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 

다 i소식은 당쟁으로 혁신당에게 몰려 사형당할 뻔했다가 명주{빠세)로 유애되어 갔다 

이러한 역정 가운데서 그는 자연으로부터 안위 받고 새로운 상의 의미를 찾아가는 마음을 

이 작용에서 표현해내고 있다에) 그러나 소식은 r적벽부J롤 지은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지 

연 역시 정치에 종사하였다 

셋째，적벽부j릉 정치세껴 에 대한 환멸이나 탈정지적 지향올 당은 텍스트가 아닌 적극 

척 정치의식올 당은 텍스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정효H朱j앙정힘는 소식이 자 

연의 비유을 용해 당시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올 당았다고 본대췄짧 1983, 106-110) 

8) 고등학교 표과서의 r적벽부j 해석응 이 정융 깅죠하고 있다 깅왕기(2000， 125). 

9) 깅아주{2005， 458꾀주정화(M~'" 1983)애서도그와강은문제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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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와 같은 견해를 피행}는 과정어 서，적벽부」의 각 대목들이 당시 정국의 구체적인 

정황파 인물을 암시한다고까지 해석한다 그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에서， 심지어 r적벽부j 

온문에 나와 있는 ·변화’와 ‘불변”에 대한 논의조차 당시 정주을 좌지우지하던 이른바 소 

인“、A)의 챙태에 대한 전학적 대처울의 g현으로 해석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r적벽부j블 

그처럽 직접적인 지시성을 가진 텍스트로서 해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무리가 따른다 특 

히 각 구절이 어띤 구체적 상황을 지칭한다고 보고 일대일 대웅을 시도하는 일은， 일정한 

추상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항축성을 발살하기 마련이다 

넷째L 유교， 불교， 도교라는 사상의 유파적 영향관계랴는 정에서 작풍올 이해하는 경우 

가 있다 r적역부j라는 텍스트을 정치세계에 대한 환멸의 g충로 해석하든， 정치 세계를 떠 

나 자연으로부터 안위률 잦는 것으로 해석하든， 해석 각도와 주옥01-는 부분에 따라， 논자 

들은 댁벽부」로부터 유교적 요소， 불교적 요소， 도가적 요소를 다양하게 읽어낸 바 있다 

(王찌生 20이 ， 햄來因 1990; Grant 1994; ili훗 20(9). 그러나 앞으로 논히는 바와 같이， 필 

자는 소식의 r격벽부」를 일정한사상유따에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텍스트로서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의 껑근엉들이 r적벽부j에 담긴 정i 사상의 충위를 충분히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영'1-는 아래에서 r적벽부J툴 학파적 영향관계로 환원시키거나， 

당정지적 텍스트로 간주하는 대신， 소식의 갱치사상을 구현한 텍스트로서 혜석하고자 한 

다 

III r적벽부j의 독해 

r적벽부J의독해에 있어서 언저상기해야할것은r적벽부」가고문전홍속에서 이루어진 

택스트라는 사실이다 고운 전풍이 나릉의 문학적 양식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장.을 제 

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응융 감안한다연，적벽부j 역시 일련의 원 에 대한 당융 가진 주 

장의 텍스트로 재구성혜불 여지가 있다 실로，적벽부j는 도입부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문제제기로 틀어간다 손닝…。1 을픔에 빠져 있자，적벽부J의 화'K소식}는 움는다 그대 

l이 여기서 친구란 양세창융 의"1한다고 보는 논의에 대혜서는， 종래인(엔*Ill ' 9\에 437) 장쪼 그 

러나가온적으로 X운자당이라고 보연 왼마고보는주장으로는， 왕경생(조잊生 2001 ， 107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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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 그런7f?(왜 슬며하는가?)11) 이에 손닝은 자신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이 얽r아 열이 희미한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것은 조초의 시가 아 

닌가? 서쪽으로 하귀X口녕 바라보고 동쪽으로 우창야ß}올 바라보니， 산천이 빽액하 

여 윷창하게 푸르다 이곳은 조조가주유로부터 곤정올 지렀던 콧이 아닌가 형주흉 악 격 

따하고， 강콩으료 내려와 흐룡융 따라 용쪽으로 진군할 때는 애틀은 전리에 경쳐 꼬리을 

울고 깃발은 창공융 엎었었다 슐올 걸려 강가에 나가 창융 꼬나을고 시를 융조핑 때， 죠 

조는 정녕 일세의 영웅이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애 있는가? ß않며 그대와 나는 

강에서 낚시하고나무하여，몽고기새우와짝하고고랴니와시슴과엇하고，한잉애틀타 

고 쌍동이응 을어 서로에게 권하는 저지로서 천지에 하루살이가 깃들어 있는 것이요， 녕 

은 바다에 날얄 하나에 불과항 뿐 우리 인생이 잠깐임융 슐쩌하고 장강이 우궁항올 부러 

워하네'" 

이처럽 손님은 인생의 유한합과 덧없응올 슬머한다 그런데， 인간의 보면적 조건에서 유 

래하는 듯이 보이는 유한항과 덧없응의 환기가 객벽~IJ)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우리는 적벽이 상국지가 묘사하고 있는 정치적 영웅플의 쟁패의 상징적 장소임을 알 

고 있다 그렇다연 r적벽부J는 유한한 인생의 문제를 하띨 인간의 정치적 열망이 극적으로 

충올했던 상정적 장소를 배정으로 하여 제기항을 흥해， 그리고 죠죠와 같은 영용을이 지 

금 어디 있느냐가 반문합율 흥해， 정치적 영광(glory)이 인생의 유한항과 덧없응에 대한 해 

결책이 될수없음올말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l 즉고전잭 정치철학의논의에서 정치 

활통에서 부여송F곤 했던 영광의 의미는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되고 있마 '" 정지적 

영광이 당이 될 수 없다고 할 때， 인생의 유한항과 덧없응올 어찌할 것인가? 

11) utit rntt.Jt빗jjtJiC 'I'CI'낀~f;}， 1986) 6. 11 ‘1훌 8: r.에업Jt~t!l.?.J-

12) ~B 셔메lιij)， μ잉ilíJI\， ιM!효엉zl>꺼P.?i!!l~U口 JI(옆i\ß. LlJ! II~여r， lII'l'lflf; t tJf iIi 

!\!zl'!l!H허 eßff역~?方μ없Jfi 써 下tm. KRìflffiî.*t!!. 빼l千11， li!!liilt\"‘ 멈il':iatI， mffllitr.t 
田-반之양1!l. ffii今Jc.tfti‘?iR암與子， 에없ß!iIi~;Uμ Igl!，~야쩌1x없JJIí， 찌 i1fzll~t， ftl1l 
L시꺼/11‘ 용11111"天'" _Z-'l!. tl콤jo;t찌엇 11HHIZ.!!~ 

13) 상국2 에 나오는 적역과 다른 곳을 적역으호 오인했다는 성이 있는예 관건은소식이 이곳융 적 

역으모믿고있었다는사설이다 요인의성에대해서는깅여쥐:2005， 4뻐 

(4) 갱치객 격랑의 한가운데 있었떤 소식 자신의 갱i 적 역정에 대해서는 런위당 Lin 2(0 1)과 쟁수 

조(포*00 2004)를 상초 

15) 영핑에 의 영망과 정치안동 간의 판계얘 대한 논의는 례오 스트라우스，(Leo Slrouss 1988a. 4243) 

융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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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째는 대째로 유사한 시기애 저슐왼 것으로 알려진 소식의 다른 작용 r적역회고(;Jf， 

안예古b‘에서 재기왼 바 있다 조조의 역항을 주유가 맡은 것이 다흘 훈 r적역회고j애서 

소식은 적역용 배정으로 한 인간의 정치적 열앙의 소-\!-율 마찬가지로 반추한다 그리고 다 

옹과 잡은 말로서 r척역회고J의 끝용 맺는다 -내 어리는 그안 일찍 세어버혔으니， 인생은 

꿈과 갑다 한 잔 슐을 들어 강과 알어 게 툴리네(의l生웰잊， AßlIm￥， -tl:J!!i!'lìI月)." 즉 

소재융 공유함얘도 불구하고 r적역부와 r객역회고」에는 근온적인 자이가 있다 r적역회 

고순 문재의 제기에 그치는 반연 r적벽부J는 동일한 문제툴 제기하되 그 문제애 대한 당 

율제시한다 

r적벽부j에서는， 위에서 인용왼 부분에 이어서， 손닝이 먼저 당융 제시한다 그는 인생 

의 유한항과 무상힘이랴는 문제에 마주하여 i날아다니는 신선올 끼고서 노닐며， 밝은 달 

용 용고서 길게 마지려’ 한다 즉， 인생의 유한항과 덧없음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손닝이 

애초에 생각한 답은 이은바 신선의 길이다 이러한 입장은 범박하게 말하여， 도가적 혹은 

노장적 혜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n 이쳐럽 손닝의 입장 자체가 인생의 유한합과 덧없응이 

라는 운재 제기애 그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도가쩍. 혜컬책 자제율 천명하고 

있다고 얘석하는 일은， 그 뒤에 이어지는 소식의 대안올 도가격 혜절책이라고 오해하지 않 

기 위하여 중요하다{王잊生 2IMI1, 99). 즉， 소식은， 손님이 쩌기한 인생의 유한항과 무상함 

이라는 운져 에 대하여 도가척 해결책응 쩨시한 것이 아니라， 손닝 스스토 제시한 도가적 

해결책에 대한대안을제시한것이라고한수있다 

실로 손닝이 ‘하지만 갑작스레 취할수 없옹융 알고서 슬픈 바랍에 여운융 앙겨 보예 "11) 

라고 뒤이어 알하여， 신선되는 길의 한계용 노쟁하자， 소식은 곧바로 대안 제시애 들어간 

다 손닝이 째시했던 도가적 혜절책이 인간의 조건 자체흉 초영하고자 <1-는 것이었다연(그 

래서 갑작스에 취할 수 없음올 깨당고야 마는 화절감이 뒤따르는 것이었다연)， 소식의 대 

안은사뭇·현새척-으로보인다 

16) 大ìIJl('/> ift뼈없 千古없iA써 II<II\i!!ill AiI!J/o三댐샘eIl;Jf，엉 fiÆi穿'" lIi1lal~ IlUí!千i흩!< 

江山mll -"多少H. i&l!!公.111l\'I' 'hfli!nl'H 11용훗융 'IlIiUtrjJ ø;<m! 양*JJ<íIlt풀j(\ 
11<l1li‘l/Il'↑~lI!;tft ￥!t!l'I!. AmllnJ' -#1I11l江月

17) 여기서 -노장혀도가격-이라는 것용 잉자의 엉주랴기보다는， 흥') 용용되는 용예에 기반융 

툴것이다 

18) Il!l仙，，(;j!l/I，앤뼈月而1m; !II'f리￥양씨， 1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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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양한다 -손닝도 율과 달에 대해서 아시는가?(풍의 경우) 가는 것은 이와 같지만 

일획이 아예 가버린 적응 없다 (당의 경우) 빈 곳융 채우는 것은 저와강지안끝내 사라지 

거나 더 커진 격은 없다 무풋 연화의 관정애서 보연， 천지가 한순간도 가안히 있은 적이 

없고，을연의관정에서 보자연안울과나는모두다항이 없다 그러니 달리우엇융부러워 

하려요'"씨 

이 r적벽부」의 핵싱 구절올 해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식이 무상한 현상 속에서 무상 

하지 않은 어떠한 경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는 성취률 이루었다고 보며， 그것이 r척벽부」 

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 경음 더 나아가 무상항윷 극복한 그 어떤 초월적이고 

항상적인 정지의 사상적 기초률 다양하게 해영하였다 예컨대， 전총서(It!중앙}는 이 구정 

에 나타난변화속의붕연 사상올 r주역」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사상과연결시켰고(Ii탱없 

1979,6-8), 풍기챔ïlil웹 1 555-1636)은， 이 부분이 숭조(어와 374414)의 r조흔(1싫)，의 

논의와관연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로날드 이간~Rona ld Eg:껴n 1994, 4 \3}은 r능엄정」 사 

상과의 관련을 지적하였고， 종래인(웰來因 1 990， 445)은 r장재엎子)，의 「제울혼(찍샘)ι 

「덕총위ji;j'ë짜h'추수{I:!:水)，에서유래한사상이라고해석하였다 

그러나 텍스트를 보다충실히 독해혜보연， 소식은 사웅의 무상한 차원을 기각하고 보다 

항구적인 경지만올 인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택스트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른바 연화을 

보는 판정은 기각되지 않고 있으여， 불변을 보는 관정과 더불어 병혈적으로 처리되고 있 

다 그렇다연 소식은 사울이 근본적으로 항상핑융 땅한다기보다는， 사울이 란 반드시 우상 

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닝올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A}-물은 -관점에 따라­

풀연의 온질로서 그 모습융 드러내기도 하고， 올연의 본질을 논할 수 없올 만큼 변화융냥 

것으호 보이기도 하는 그 어떤 것이다 많은 논자들에게 r적벽부까 마치 함상된 경지를 찬 

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당은， 현재 화자에게 성정된 액란에서 사툴의 항상왼 차원옴 볼 

수 있는 관껑이 요챙된다는 제언 때문에 그러하다 목전의 맥락에서 그러한 관정이 요챙왼 

다는 것이 공 사울의 본질이 긍극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율 의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연，관건은우상항을초월한항상된정지그자제가아니래물론，인생의무상힘과덧없응 

이라는 옥전의 문져 에 마주해서는 그러한 경지를 툴 수 있는 관정이 중요하지안)， 판정에 

따라 이렇게 흘 수도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자제이다 붙연율 포착하는 관정은 

19) il子B 동亦知夫*"H'P-'앓~"，JIJi， ffii,U ll!til; 얼JI1'l1"l!'， 而쭈 llJliJ.H!!. 0딩II몽홈itñ 

1lI2. ffii天l엔윤不NHII.llll不윷킥!而R之， 111"1>11싼 .. 1IH!!. ffiiX{리흉경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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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의 문제에 봉착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판정일 뿐이지， 그것이 오룻이 사울의 진 

실을 포착하는-유일한-판정은아니다 

이러한 혜석이 타당하다연， 세계의 본정은 무상한 연화흘 넘어선 항구성에 있음을 주장 

한텍스트로서 r적벽부j릎분석해온기존논의들은 r척벽부」의에시지를오해하고있올가 

능성이 농다 항구성 역시 우상합만큼이나 i판정-의 소산이며， 항구성과 무상함 그 어느 

것도 세상의 본질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아라보는 주제의 관점에 연동되어 드러나는 세 

셰의 양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세계의 본질적인 차원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기보다는， 관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의 성렵 여부이다 보 

다 깊은 차원에서 r적벽부」의 핵심은 연화， 불변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제와사뭉 간의 관 

계를 설정하는판정의 문제이자， 그러한관정을 가놓케 하는주제의 문제라는 핑자의 해석 

은 그 다음 구절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룻 천지 간의 ̂c울은 각기 주인이 있다 진갱 나의 소유가 아니라연 터력 하나라도 취 

해서는안된다 요직강위의맑은바랍과산속의밝은당안，귀가취하연소려가되고，눈 

이 마주하연 현상이 된다 거기에는 취하여도 긍항이 없고 써도 다힘이 없다 이것이야말 

로 죠불주의 우진장이나‘ 나와그대가함께 ·증길i 바이다.， 

바로 앙에서 거흔한 연화， 볼연의 운제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동연 사라지고， 소식은 

또다른 복수의 차원융 영치시기고 있응융 주목항 필요가 있다 이 구절에서 과연， 소식은 

각기 주인이 있는 세계보다 조울주의 무진장인 세계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두고자 하 

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연，적벽부I는 상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자연의 우한항에 

대한 예찬’올 목적으로 하는 글일 것이다 그러나 핑자가 보기에 이 구절어 서는 -각기 주 

인이 있는 세제”는 비본질적 세계로서 기각되고 있기보다는‘ 조물주의 무진장인 세계와 영 

혈적으로 성립하고 있다 후자의 세계는 단지 함께 즐길 대상으로서 강조되고 있을 뿐， 전 

자의 세계융 기각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전거는 없다 

이처렁 영렬하는 두 세계는 각기 다른-관정.을 요구한나 ‘각기 주인이 있는 세계”에 대 

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연 터럭만큼도 취해서는 안된다는 관정이 요구되고， 조툴주의 

20) 且*天뼈Z찌 物용김f조. lijj~l}Zffi1î‘ 111-훌liíl!뼈.t양iL上之i염없. 옛山1헤-<:.IIJIH ， ff1l’之lií

S용， ~l!IZ而i1ii'! JlXZlo~， mz不뼈 ~!Mt~인ZloU션!.，i1ìH압찢'1-21，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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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인 서 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즐길 판정이 요구된다씨울론，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 

음이라는 운제에 아주해서는 후자의 판정올 환기하는 것이 충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자의 관정이 요청되는 세계가 부갱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럽 두 차원의 세계가 모두 긍정 

될 경우， 보다궁극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관정의 변화， 혹은 복수적 관정올 운 

용할수있는주제의성립이다 

그렇다연， 견지간의 사울은 다 주인이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취하연 안 된다”는 

구절의 돗은 무엇인개 소식에게 이진 볼교의 영향에 주옥하는 학자을은 이 구갤올 대상 

에 집착하지 알라는 식의 울교적 주장으로 해석하고 싱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바로 뒤 

이어 。1 현상 세계의 감각적 。}읍다융의 향유‘ 그것에 기초한 상을 긍정한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댁벽부」을 도가시장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따르 

는 것과 마찬가지로，적벽부」에 당긴 사상율 불교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천지간의 사울은 다 주인이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취하연 안 된다”는 언영올 해석 

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계급격 정치질서의 영역올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 

트연， 어떤 뭉건은 항쩨에게 속하고， 어떤 물건은 신하에 속하는 풍 경제가 분명한 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대i없因 1990)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언영은 기촌의 위제적 정치질서흘 

촌중"는 소식의 i유가적” 연모를 나타낸다 위계적 정치질서에 대한 존중이 소위 ‘유가­

의 션유물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위의 언영。l 과연 위계적인 질서흘 의미하고 있는지는 분 

영하지 않다 정계블 넘어선 칩탈올 경고하고 있올훈， 그 정계가 ‘위계적-이라고 추론할안 

한 텍스트 상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이 구정올 ‘도가적”이거나 -울교 

적-이나-유교적-이라고 혜석하는 시도를은 공히 해당 맥락을 벗어나고 있다고 딴단한다 

천지간의 사툴은 다 주인이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취하면 안 왼다는 언명이 기초 

하고 있는 택스트 내에서의 액락은， ‘강 위의 맑은 바랑과 산속의 밝은 달-의 세계와그 밖 

의 세계의 이분엉이다 그리고 소식이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객” 차원어 서 사고할 때 그러 

한 이분엉이 성립한다 소식이 보기에，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속의 방은 달”이라는{인위 

척 경제앙동 영역에 포성되지 않은) 자연계는 우한공급과무한 소비라는 기적적인 경제학 

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강 위의 앙은 바랑과 산 속의 밝은 달-의 세계는 인ζ써게(혹은 감 

각기판을 가진 웃 존재에게) .무진장-한 강각소여를 제용하고， 인간은 자신의 감각기관올 

21) 유사한주장으로는 지엄(논μ)권4 업고한제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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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그 감각 소여를 받아서‘ 한없는 현상의 소비흘 누리게 된다 인간이 그러한 감각적 

향유흘 누린다고 하여， 자연계가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원에 국한되는 한 분배와 권 

력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아니다 핑요한 것이 있다연， 그것이 무한한 쾌락의 자원이 될 

수있다는자각일뿐이다 

소식이 인간의 현상 향유를 일종의 자원 공급과 소비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해석은， 

r적벽부」 딴본의 교감 결과에 의해 더욱 지지된다 -즐길”이 언역하고 있는 글자인 ‘적(11)" 

은 본래 ‘식(:!t)’이었다는 다양한 판온상의 증거가 존재한다 여기서 식은 단순한 ‘즐김­

이 아니랴 감각기관에 툴어오는 다양한 소여들올 i소비하고 향유함.의 웃이 당겨 있다(웰 

來因 1990, 4431 이처명 공급과 소비의 메커니즘을 전쩨"1-는 ‘정쩨척” 합의가 당져 있는 

구절이라연，그에대구가되는구절의의미또한그에영혈적으로혜석훨필요가있다 

‘강위의맑은바랍과산속의밝은달e의세계와대영되는또다른세계는어떠한가?그 

세계는 소식이 보기에l ‘각기 주인이 있”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연 터릭 하냐라도 취해 

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러한 강한 천명의 의이는， 당시의 신엉파들의 정책올 전제로 했을 

때 비료소 음이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왕안석은 신엄올 흉혜 척극적이고 중앙집권 

화된 국가를 건성하고자 하였고， 기존에 중앙정부의 제어 영역에 충분히 포성되지 않고 있 

던 지방사회의 영역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였다 그에 대한 비용응 충당하기 위하여， 왕안 

석의 신엄은， 혜석자에 따라서 ·중상주의(merchantilismf으로 해석할 수 있올 정도로，에 

존재'1-는 자원과 부는 제로성적이랴는 전제에서 탈피하여 국부콩 운영히 중대시키고자 

다양한 제도흘 만틀어냈었다 갱요엄을 비롯한 다양한 신법의 정책들은， 기존의 중앙정부 

관항권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이윤발생 영역을 중앙정부가 전유하고자 '1-는 시 

도라는 특정율 가지고 있었다 제로성적 정제질서를 염두에 두는 이들에게는，에 이것은 곧 

지방사회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소비되어야 할 이윤올 국가가 '"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씨 반연， 소위 -강 위의 맑은 바랑과 산 속의 밝은 달”의 세계는 쩨로섬의 서 계가 

221 중상주의로 째석히는 잉장으로는 스미스(Smith 1991‘ \024-1224), 그러한 해석얘 유보적인 입장 

으료는 왕"(Wong 1997, 147) 창고 

231 왕안석의 신엄에 얘한 한 영문저서의 제북이 Taxing Heaven 's Storeho αe인 것도 그와 강은 갱 

황에 영유한 것이다 신업 안대자즐。 1 제로성격 성재판융 가시고 있었다는 경해는 올{BoI2008， 

29) 창조 

24) 신영에 대한 비연이 r적역부j 핵스트 전연애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로는， 글 자체 

의 목적이 신엉에 대한구제적 갱책 비판애 있었다기 보다는， 신엉의 비전과는다른자신의 톡욕 

한 비전 자제의 천명애 있었다는 정， 그리고또 당시 i식이 처한 벅뼈의 상항융을수 있융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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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세계는무한공급과소비가가능한세계이다 따라서그세계훌향유하자는발 

언은， 왕안석율 비 롯한 신법가들이 엄연히 주인이 있는 세제의 것올 국가의 이를으로 당 

석하고자하는데대한비판올함축하게왼다 이와강은「적벽부」해석은，사마광t司띄光) 

풍과 더불어 북송 시기에 왕안석의 주요한 갱지적 경쟁자였던 소식의 정치적 입지와도 조 

화률이룬다m 

이렇게 보었융 때， 소식이 구상하는 이상쩍인 정치질서는" 이른바 갱치정제가 작동하 

는 영역에서는 각자의 주인핑옳 보장하여(즉국가의 역할윷 제한하고， 지방샤회의 자율성 

올 상당부분 보장하며)，211 동시에 삶을 구성히는 영역에는 그러한 갱치경제의 영역의 원리 

가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음융 인정하는{즉 국가 주도의 현실정치 논리에 포성되지 않 

는 삶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종류의 것이다 그러한 정치 질서를 사는 주체들은， 상의 

전 양상을 국가중심의 획일적 질서에 종속시킬 것으로 기대외지 않는다 대신， 중앙집권화 

왼 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측연이 상에 존재항올 깨닫고， 그러한 삶을 향유하기 위 

하여 관점의 운용윷 용해 자신의 삶올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음이할 것이 요청된다 그렇 

다연， 적지 않은 삶의 문제들은 국가의 일셜적 해결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 밖의 개인 

적이고， 미시척이고， 액랴의존적인 장의적인 해결책에 의촌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r적벽 

부I는 삶의 다차원성과 비개입적 국가률 전제하는 정지질서를 천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질서를 살아낼 주체는， 관점의 이풍올 용해 그러한 삶의 다차원성 

에 조흉혜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소식이 구상한 그러한 주체의 모습을 보 

다천착해보기로하겠다 

다 박혜애 관련된 글쓰기 스타일에 대혜선 허 요 스트라우스(Leo Stra llsS 1988b) 창쪼 유배 전 

소식이 함발하재 정쩨애서 앙용하던 당시의 글에는 이와 강은 신엉 비딴이 보다 영시적으로 드 

러나 었다 예컨대， 애스킬(M싫ill1983， 21냉장조 

25) 륙송 정치계와 사상계의 정갱 구도와 그 속에서 소식의 위상oj 대해서는 제잉스 류{Liu 199 1 )와 

올{BoI 1989.15 1 -185) 장조 

26) 보다구셰척인 현실정치의 에션은 r적역부J 핵스트자체에서는도충외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 

인 갱책애 기안한 소식의 현실갱치잉롱은 영도의 논문옹용해 당구원 것이다 

2끼 지앙에서 거운 자씬융응 혜양 지영애 쓰여야 한다는 소식의 논의는， 에스길(1983. 22-23)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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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주체의문제 

위에서 행한 r척벽부j에 대한 혜석이 일갱한 설득력이 있다연 r적벽부j는 신법파의 정 

치 비전에 대한 대안적 반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특쟁 주제와 그 주제가 설정하는 사툴과 

의 관계흘 천영õJi:. 텍스트라고 할 수 았다 그리고 주쩨와 사물과의 관제는 주체가 견지 

힐 수 있는 관정으로 징약된다 세계는 관정에 따라서 다른 차원이 드러나는 연화의 세계 

。1며，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마주하여 적절한 관정올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적절한 판정 

의 이통윷 혜낼 수 있는 주제의 오습은보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소식의 주제 이론 

은， 당시 소식과 영시적으로든 앙욱적으로든 경쟁 상태에 있었다고 딴단되는 다른 세 입장 

과의 비교 속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1 두보(H홉) 

관정의 이옹이란，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의 복수척1m이tiple) 차원과， 관정올 이통시컬 

수 있는 주제의 역량올 전제로 한다 r적벽부」의 논의 액락에서는복수의 차원의 존재란 곧 

삶이 갱치적 차원으로안환원되지 않는다는것올 의미한다 이 점은 당나라 말기의 정치문 

화와 당나라 정치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동장한 북송시기 질서 속의 소식을 대비함에 의혜 

분명해진다 특히 당냐라 말기의 정치적 격연기릉 살았던 두보의 경우는， 강렬한 정치적 

판심과 아올려‘ 소식과 마찬가지로 유배의 정형올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 

의대상이왼다.， 

두보의 시세계는 당대의 다른 이툴에 비해 강한 세속 정치적 관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 

며， 심지어 세속 정치 세계로부터 소외의 정서 또한 세속 갱지 세계에 대한 강한 관심올 전 

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정에서 유배 시절 두보의 세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 작용 중의 하 

28) 위의 장에서 논한바와강이， 소식의 사상정안 그리고 r적액부꺼는핵스트는신법파의 갱치 "1 
전에대한대안적안용I，*，는액략에서이해월수있다 그런예이신엉따의 정치 "1천이나소식 

의사성은공히 당나라의 정치 질서얘 대한디안으로서송나라때둥장한일련의지적 잉장중의 

하나이다 북송 시기 사상파 문화가 당나라후기 운억와의 긴장 욕애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견혜 

호는， 용{BoII994)융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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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추야오쉬!쩌五함)f1J와 소식의 「동따팔쉬%뼈八용h를 비교해보자 추야오수의 

정우， 첫 장과 두 번째 장은 유배 온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서 농부가 되어가는 과갱올 그 

린다 세 번째 장에 이르러， 중앙의 문명과 대조되는 자신의 한미한 생활을 대비하여 자단 

"1-는 경지에 이트고(얘jJil째예 Bjî빼t쌍光J， 네 번째 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거리갑 

올 용해 소외된 자신의 저지를 극화하고 있다(飛힘f'll’女 I!llllIFil，힘홉) 그리하여 궁극적 

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충앙의 표준어가 아닌 야만인의 알을 구사하여， 중앙정부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한단하는 것으로 아무리 된대兒liîM뿜뜸， 不æ，(wmJ 요컨대， 자신의 유 

애시기 를 그리고 있는 두보의 경우， 마지악 부분까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과 긴장， 그리고 좌절이다 。1에 비해 동따원쉬핑뼈八首)는 여덩 수 전체에 걸쳐 갱치 

세계와 관련 없이 가놓한 자촉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자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저의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보에게 삶의 의미를 

보장하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중앙 쟁지의 세쳐 이기 때문이다 싱지어 그가 그 정치의 세계 

에서 소외필 때죠차도 상의 의미는 그 정치 세계와의 (부쟁적 관련일앙정) 관련 속에서 정 

의된다 당나라 정치문화 일안올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정은 세속을 배경으로 한 두보 작 

용에서 널리 발견되는 비탄의 정서를 설영해준다 반연， 소식의 정우， 정치에 대한 명정한 

관싱과는 별개로， 유배의 시기에는 그 냐릉의 자촉적 의미의 세계가 성립왼다 그러한 자 

촉적 세세의 향유가 가능한 것은， 관정의 이동에 따라 다른 의미가 현현"1-는 삶의 차원이 

인정되고 있는 동시에， 주제는 달리 멸쳐지는 상의 다른 차원으로 판정을 전환시길 수 있 

는 놓혁융 가지고 있기 때운이다 소식이 셜정히는 주체는 정지 세계로 환원되지 않는 주 

저 이며， 그 주제는 액학에 따라 자신을 정치 주체로 때로는 비갱지 주제로 전항시킬 수 있 

다 

-어디에 간을 증겁지 않으랴(폼安往而不옛)"로 요약될 수 있는 유배에 대한소식의 입장 

29) .f:*:ffAli:툴 ~:C7Uh’91ε 웠냉井111."'1:용셔셰S 양@짜^1T."')\'iIit~뼈 """;，0夫1>: 分

~&ì1H'.'. 
1;lII ￥1.11. Jl1I:- :tti#:. *i~./ .• ，\뻐잊 #1Þ:J.‘뻐빼 열老납'1<1써 '>)11<까I!에 k없lI)i:~‘11: 不

rut山1i

빼영~lJ<동생， 山t;t: ~1’‘K 1*，.ν<<11째 l‘IlYrl'f1t 쩌ì1;J&ti':子 J<U훌껴 1ll11'1 、11"'. q 

ällttt.U’ 
~"，lI;rÝ8 . il!LlI~에~I i!llJUJliJ;iìR. MII’.l!;lIll>\itI**lf. I!!’?때때1m. 1IU'i'ilfffk. jg 

!I뼈 ltrß. #t￥l뼈l!I.'Cliltlt!l 大;111;1;';. ~‘~!li;.때 g千ílHi ’Ilfll-片울 lill1 

%!e&& 不，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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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 그러한 언영올 포함하고 있는 글인 「초연대기(짧@훌記)，에 서 일정한 이론화가 

에용어진다 소식에 따르연， 자신이 어디에 ιL들 즐거울 수 있는(예컨대 유배지에 가서도) 

비절은 ·사물의 밖에서 노닐기 때문(흉於物Z外)’이다 그리고 사웅의 밖에서 노닌다는생 

각에 대한구제적인 부연은「보회당기(lIf.뼈효記b에서 찾올수 있다 

군자는 사뭉에 웃융 깃들여도 되지만 뭇올 사융에 머무르게 혜서는 안된다 뭇융 사울 

에 깃들이연 미율이랴도 즐거융이 되고， 尤物이라도 영통이 휠 수 없다 사울에 웃을 머율 

게 하연， 미율이라도 병흉이 월 수 있고， :t'꺼이라고 항지라도 즐거웅이 휠 수 었다m 

여기서 핵싱은 사울에 뭇을 깃틀이는{찌) 일과 사울에 뭇옳 어우르게(임) 하는 일의 차 

이이다 사울에 뭇융 깃들이는 일은， 곧 해당 사울에 자신의 관심과 마응용 쏟는 일로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해당 사울에 무관심한 상태 즉 완전한 적멸의 상태이므로， 어떠한 

즐거웅도 성립할 수 없다 반면 뭇올 해당 사물에 어무르게 한다는 것은， 해당 사울에 집착 

하여 그 사울로부터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집착이 유발하는 고용의 근원이 된 

다 사울에 웃을 머무르지 하지 않고 다만 깃들이는 데어 서 그칠 수 있다연. (소식이 보기 

에)남는것은고용없는즐거움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이가능한것은，사울에다뭇을두 

었다가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 그러한 판정의 교체를 혜낼 수 있는 주체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갱치를 대상으로 항 경우， 그러한 주제는 쟁치의 세계에 일정한 관심올 두 

되， 그 세계에 환원되지 않올 수 있는존재이다 

2 왕인석 

이처협 소식에게서는 특정 총류의 주제가 관건이여， 그러한 주제를 전제로 하여 이상척 

인 사물의 질서와 갱치 질서를 구상한다연， 소식과 정치적 대척정에 서 있던 팡안석의 경 

우는그와같은싱오한주제의운제를논의의중심에서 소거한다'"왕안석은개개인의정 

치적 덕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조직적 역량을 이상적 정치 질서의 궁극적 열쇠로 간주한다 

30) “fit rmt文맺J 356. 강子리以찌.ll'MIκ 而不可以잉:!i於* 찌1안f物， 양해~Ji!μg엇.61: 

物不足μ훌i직‘ flI!'M~. 양없物足，.(ßl혀， 양尤쩌不足μfl1l! 

31) 소식이나 성리학자를의 저슐애서 주{조) 개념이 자주 풍장하는 데 비해， 왕안석의 문징애서 주 

개녕이 거의 둥장하지 않는 정은 이러한맥락에서 시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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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북」송 정치쩨의 가장 유력한 인율이었다고 힐수 있는 왕안석은， 전혜 없는 국가의 힘 

충대훌 흉한 이상척 갱지질서흘 구상하었고， 그와 같은 신엉의 구도 속에서는 갱치 주체 

의 문제가 온칙적으로 풍장힐 여지가 없다 왕안석이 관심융 가졌던 것은 소식이 보여주 

는 껏과 강은 철학적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관원의 국가에 대한 귀속성융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급료의 현실화나 신엉용 실천힐 신흥관료의 중대 문제 강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갱지 구상에서 상정하고 있는 갱치 주셰는 도덕적 완전성융 기대하기 어려 

운，융질적 조건에 의해 도덕성이 좌지우지되는 일반샤량을임이 그의 유영한 r안언서(14흡 

륭)，애서 영시객으로 드러나고 있다 요건대， 왕안석에재서 갱치 주얘의 내적 발전이 정치 

질서의와보와·직철-된다고보는사고는핫기어엽다씨 

이것이 곧 왕안석이 주체에 관연하여 어떼한 사상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융 의마하 

지는않는다 싱제로왕안석은인간온성에대한에세이를냥기기조차하였다 그런데왕 

안석에게 있어 인간 본성(性}은 그 자체로서 선악융 운위합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현상적 

으로 다양한 절과륭 낳을 수 었는 가능태일 분이다 그러한 잉장에 입킥벼뼈， 왕안석은 인 

간본생옵 선과 악으로 정의하고자 히}는 맹자와순자를 모두 "1판한대王갖'6 1959. η6) 

선 혹은 악요로 다양하게 현현필 수 있는 가놓태로서의 인간 용성융 혹갱한 현실태로서 

구현시킬 수 었는 힘은 인간 내부의 자융척 힘에서 온다기보다는 외부료부터 부여왼다 이 

정애서 왕안석응 도덕의 외부적 기 원에 극력 반대한 맹자의 대척정에 서 있다고 용 수 있 

다 인간 온성융 바랍직한 방향으로 현실화 시키는 기제라고 항 수 있는 입엉(Iegislation) 

은， 성인의 몫이여， 성인은 당대의 씬요성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법융 완비한다(포갖E 

1959.711) 이와 강은 비전하에서‘ 설로 왕안석은 스스로툴 성인의 반영에 용리는 자기 이 

뼈(se lf-understanding)을 천명한 바 있다{B이 2008.75). 

요건대， 왕안석은 특정한 인간 온성에 대한 이해와 입법왜 legislation) 과정애 대한 이혜 

용 두 축으로 하여， 신법이라는 거대한 프효책트용 잉안하고 징행혔다고 앙 수 있다 이러 

한 신엽의 비 전 속애서 특징적인 것은， 륙정한 주체의 수양이 이상객 갱치 질서의 주왼 힘 

으오 작용하지 않고， 대상화왼다는 짐이다 이 점은， 수신제가시국앵션하{~μJlIl<ii슴밟쭈 

天下)의 논리릅 용하여 가능할 수 있는 개영 주제와 광엉위한 정치 질서 간의 연결고리가 

부정왼다는 데서 극영하게 나타난다 왕안석에게 명천하의 과제는， 청요엉과 강은 정책얘 

32) 이와 깅용 땅안석의 "1션은 그의 유영한 r안언서 a용1'1)，01 징약되어 았여 그리고 그와 강은 

이빼는 제임스 휴 r앙안씌라 껴억정책i에서 세기원 명가와 액융 갑이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와 혜융 갇이 하는 왕안석에 대한 영'.의 역사에 예에서는 에스링(1963) 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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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러나듯이， 곧 국가의 부홉 늘려서 중앙정부가 액성의 생업융 직갱 책임이지는 것이었 

대양i석 1959, 7(6) 그러한 정치 비전 속에서 개인의 도덕 수양과 영천하는 원칙척으로 

별도의 사안이었으며， 명천<.용 위얘서는 중앙정부에 입사.)-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용 

호로 인식되었다 “이른바 원!Ii)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근싱융 함께 하고， 백생올 억이는 

문제에서는 액성의 근십을 함째 하고， 동용되지 않으연 수신(IJ;!II에 힘용 양이대王安石 

1959, 7(6),‘ 

3 성리학자 

공히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였으되‘ 사생척으로 소식과 정쟁 관계에 있었떤 성리학자 

듭이야말로 수신제가지국앵천히KlJ;m잉흥냄國후天下)의 논리용 용하여 개영 주체와 광 

명위한 갱치 질서용 적극적으로 연경시킨 이둥이었다{포安''5 1 959， 7 11 ) 다용 구절은 그 

와갑은사상융효과적으로요약하고 있다 

칙용의 때에는 사율의 이치(매융 웅득에 이르도혹 탑구한다 지뻐)7) 이루어질 때 

이미주재가그자혜로성립원다 지가이루어지연의가진실혜진다 왜도되는것은반 

드시 앵하l 빼서는 안되는 것은 정안코 하지 않는다 D)옴이 바르재 되연 가습 속애 조 

긍의 사예도 없게 되어， 동연하게 광영갱대하다 그리하여 정연하게 주인핑(까主)이 있어 

어지렁지 않다 이러한옹이 닦여지연， 가혹이 다스혀지고， 냐라가 다스혀지고， 천하가 질 

서정이후게된다"' 

-륙'1 주인핑이 있-는 -용이 닦여지연‘ -천하가 질서률 이루재 원다.는 언명은， 천하의 

질셔가 긍극적으로는 개인애게 륙갱한 주얘가 성립하느냐 여부애 달려 있용올 영확히 하 

고 있다씨 그리고 그 주제의 성링은 격윌융흉한 사툴의 양의 터득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천하의 질서의 확립은 특정 주쩨의 성럽에 알려 있고， 그 주쩨의 성립은 모든 상명에 공히 

적용원 수 있는 규명적 기준의 파악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규범척 기준으로서의 맹는 인 

JJ) 111’ .. ，I&AIII~’Zl!!"'ÞI，~;a포i.I，‘ lIJle 검￥ff멈호좋 양'"'며에 7;’훌IJI. 리''II，g，‘r\， 不可*
*不I-'ì)$. fII.(，표 n'lJi디Þ!Ii!l子ιiI 뼈1，\1.0뼈표大.nt!.:fr초ffií不lL lt!i아“ "'(01, 없{J; 
îá, ifij天下리쭈 r朱주.!.'iJIi. 권 15 

34) 이젓이 몽 양조옥의 각 연쇄가 시간혀 순씨성융 의미한다는 양은아니다 생리악자률 간에서도 

엽죠욕의 연예흩시간객 순자생으로이뼈에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객역위IF동liI 와 정치사상 17 

간 주제의 외부에，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성리학의 핵심영셰인 ‘↑t이 곧 

쟁이대양야맺)"가 말혜주듯이， 그 뭘는 인간 종재 안애서도 인간본성이라는 이용으로 존 

재한다 따라서 칙율을 용한뭘의 터득은‘ 공 인간 존재 내의 온성에 대한 깨달응의 과갱과 

분리되지않는다 

그런데 소식이 보기애， 용생은 성리학자율이 주장하는 것처렁 선악이나 사단으로 명료 

히 갱의필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용， 

성인 또한 그러하다 욕옹얘tH능 아옹이 있되 그것을t으로 여긴 적이 없고， 분영하는 

마응이 있되 그것올 의라고 여건 적이 없다 상￥‘ 마주쳐 행하여， 마음이 사용에서 드러 

난것이대김영인 2004， 10" 

측 소식은 어떠한 상영에서 현현하는 도덕척 마음융 그보다 근저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기초로 연절시키지 않고 있다 이와강은 언영이 성리학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는， 다응과 강옹 주회의 말과 대조혜보연 분영빼진다 

요직 성안만이 이 아응용 옹션히 쩨현하여 (외부세계와) 안냥이 이루어지는 데 마다 

(그 마용으효) 용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앵하는 아는 냥에재 짜이 어쩌지 옷하는 갱치가 

아닝이 었다 측은 수요 사양 시비는 쟁이다 인 의 예 지는 성이다 심온 성과 

갱융 용팔t，는 것이다 단은 실아려다 갱이 발해서 성의 온연융 붙 수 있는 것은 사뭉이 

속에 있는데 그 살마리가 밖으로드러나 잊는 것과 같다"' 

즉， 성리학의 경우， 바랍직한 갱치는 성인과 강이 외부세계에 대용항 때 구현왼다 성인은 

측은해하는 아읍과 강은 감갱(용 비롯한 四빼)융 용뼈 외부에 대용하는 데， 그러한 감정은 

단순한 깨인의 갱서용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치α~)라는 세계의 규엉적 기준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안연， 소식은 성인의 사단(四앓}용 인갱하되， 그것이 어떠한 고갱적인 규엉척 

기준에 뿌리박고 있음올 인정하지 않는다 성인의 본성은 성선과 갑운 영목으로 고쟁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는 소식의 r주역"계사전」 해석에서 한충 운영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소 

식은 성안의 정이 알(짧에서 나타난다는 r주역， '쩨사전J 대목용 혜석하되， 성은 일로 표 

35) ’양!iiA잦뼈Jt-("뼈g而셋~ I&J(Jli行를!f不.{?AziXι 삐Itbtii! 함파 상에、↑’t!l. j: 

11> 4!! 용， •1t',..(,. ‘.1초예_111， 빼션!-1lJJt.에<-'1I‘ 而앉z.*f，!피써而Jl" 엄”’.11ψ而% 
wmι *홈，四톨!l!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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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필수없는어떤것이라고운영히알한다”이쳐영주재의핵싱율고정적으로포착왈가 

능한 유동쩍인 어떤 것으로 보았다는 껑은， 소식이 울의 비유훌 용혜 반복책으로 강조한 

바 있다 J1} 0 1렇게 용 때， 왕안석의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주체를 강초했다는 갱에서는 성리 

학자틀과 소식이 궤룹 같이 하지안， 그 주체가 어떤 올연의 ‘리·에 기초해 있느냐 여부에서 

는 소식과 성리학자등은 길을 당러한다고 한 수 있다 

4 소식의 비전 속에서 주체와 세계 

위에서는 소식의 비전과 이흔적 정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입장률 - 소식이 속해 

있는북송사상계가 극복하고자 했던 당나라 후기 갱치문화흘 보여주는두보， 북송 갱지계 

원 장악하고 있는 신법의 지도자 왕안석， 소식과 더불어 신엉에 극력 반대한 쟁이와 주회 

로 대표되는 생리학 - 과의 비교용 용해 소식의 주제 이흔의 일단을 살며보았다 그와 같 

은소식의 주셰이론은， 다음의 두 구정융 응미항융 용해 보다 운영하게 갱랴되어진다 

판정용 알리하여 새계의 다른 양상융 본다는 것은， 관정만큼이나 다양한 셰계의 국연이 

존재한다는 것융 인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냐의 판정으로서 전제용 파악한다는 일이 우 

망합용 알얘준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문온， 소식이 하나의 관껑으로서 전제을 따악>1-는 

것이 용가농함에도 율구하고1 주계의 션체에로의 관계맺응은 가능한 것임옵 암시하고 있 

다 

생혜적으로 눈이 언 사량은 얘융 양지 옷하므로 눈이 보이는 이에재 혜애 대혜서 울었 

다 어떤 이가 혜의 모융은 용으로 만든 용근 쟁안과 갇다고 말해주었다 이애 쟁안융 두 

드혀 그 소리율 을었냐 그리고서 다를 때에 종소리읍 듣자 그것옵 얘라고 여졌다 또 어 

언 이가 혜의 빛은 춧볼과 강다고 양해주었다 이애 초를 만져보고 그 앵태용 알았다 그 

리고서 다른 때애 피리올 더듬어보고 그것융 해랴고 여겼다 해는 종과 피리와는 얘우 다 

른데도 그 소정은 그 다룡융 알지 옷하였다 그것은 그가 해용 온 적이 없고， 다른 사랑얘 

게 해에 대해서 울었기 때문이었다 따의 보기 어려용은 혜보다 심하다 사항듬이 도툴 용 

당하지 옷하는 것이 소경과 다용 바 었다 도에 용당한사랑은 정교한 비유로서 장안내해 

지안， 쟁안이나 춧불의 정우보다 냐융 것이 없다 쟁반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춧용에서 피 

리애 이르기까지 요융융 바꾸어가니 어쩌 전모융 파악항 수 있으리오1 그러므로 세상에 

l6) ill!. 'J(l1I<jM~， 56J 및AZ삐，Jl.우R 에 대하여 Jt양不리g용빙라고 항 

]7) 몸의 비유는 소식이 성인에 대에셔 농앙 때， 그리고 그의 자명운{自il'X)에서 냐타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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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용 논하는 사랑들은 각시가 용 것에 기초예서 이릉 짓고， 보지 옷한 바에 대'"져 억 

욕하니 그것은오두 따융잘못구한 것이다 그렇다연 i1i는끝내 구안수 없는 것인가? 냐 

는 띠는 없합 수 있올 문， 구합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었란 우엇인가? 손우가 행}기를， 

전쟁용 잘"는 사람은 다릎 사당융 었하지 다른 사랍얘게 었항융 당하지 않는다 자하가 

얀하기원，뭇장인들은작엉장애셔 일융이루고 군자는 애웅융 용얘 iIl용었한나 구하지 

않고지절로이르는것이었이다” 

위의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는 글은 획일적 정학에 의해 인재선발옵 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 

으로 아무리되고 있다”’그리고 린위탕에 의하연， 이 글은왕안석의 r삼정신의(三빼뻐흉)， 

애 대한비판으로올수 있다{Lin 2001, 277}. 앵안석은고대 경션의 연구용흉혜올바른도 

용 엉었다고 자임하고， 그 내용올 r상정신의」라는 자신의 경선 주석에 당았다 그리고 그 

와 갑은 경전 혜석은 관료군을 선발'f는 과거시협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다 그렇다연， 윗 

글은 그 도라는 것이 그렇게 지식의 대상으로서 영료하게 발견되고， 정리되고， 판료선발의 

기준이 원 수 있다는 사고에 대하여 의운용 쩨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룡 대신 

지시뼈출 수 있는 얘개제 또한 그 도의 전모용 왜곡항 훈이다 그렇다고 쟁안， 총， 훗율， 피 

리와갑은 것둥이 혜의 실제(그러한 것이 있다연)와천혀 무관한 것은아니다 다만 그것은 

그러한 것읍에 의혜 얘깨되어 엿흘수 있는 혜의 어떠한 측연올 알혜 출 걷이다 

그렇다연 그 혜의 전모에 가 닿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흉이로운 것은， 소식이 

일견 상대주의적으로 보이는 입장융 견지함에도 풀구하고， 그 전체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 

(얹}융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안 그 전체성은， 왕안석이 전셰하는 식으로 고 

대의 경전융 용해 전째애 대한 갱샤진용 얻고. 그것융 다시 시험 과옥화양 수 있으여， 국가 

애서 그 쟁사진융콘트홀항수 있다는 확보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융 분영히 한다 

그런 식으로 혜의 전모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소위 -도율 구하려·는 것이다 소식이 보기에 

38) ‘nκ '8앤IJ ri야JtXUb 1980 보iñ!t'll不IIB.llnz￥m'll. 앓올Z8‘ BZM어l염!.l. ’n !.l iñ얘 

Jt!f. 뻐8Iij/jl. 以ßB미 행암Z8. BZjI(;jIlJli.lI'IJIiiliilllJU!. 1t!!8헤’“ ';(ßBι 8ZI>1I 
lil!'i!!<‘ iñ~''II不~g‘ μJt，UI J<iñ lRZ^ t!l. 띠ZUt!lll<於B ‘ iñ^Z*lltl.. "μ~ 
l!~'.ll휴흩Z. 얄깎"iVH. l!'''μill!!.l찢야엔 딩!.liñZII. μJliiñZli. M뻐iIlZ. 효깎 

M ’ !Xt>tZ를i1!염， 호인lJt왜Jl.iñ4lZ. õ<JRR.iñ효Z. fi*ið2iAtl.. '"에i1!쭈不라*fIt ii 
子B‘ iII피었뻐不可"" 띠!!IlJ:.UlW. 용1Il'l!lJ:^. 不lJ:l!^. 子J[8‘ 百II'l!μμil<M. t!子

'"μlJ:Jtιn‘ ltZ*iñ~ :i. '"μ잉lJ:t!!Il 
39) 감옹 쩌져의 블로는 용행Jti!lμ!>f!<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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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는 결E 해의 전모에 가 닿을 수 없다 소식은 혜의 전모툴 특정 관정에서 장악 

하고자 하는 시도의 불가놓성융 강조히는 동시에， 그 전모에 가 닿올 수 있는 대안적인 방 

엉올 제시한다 그 첫 언째 요건으로 강초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주쩨률 잃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다 도률 구하지 말고， 도가 자신에게 이르게 해야 한다는 언명은， 앞서 논한 바 있 

는 사울에 뭇올 깃툴여도 되지만 뭇올 사울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공명한 

다 즉， 대상에 환원되지 않는 자신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그러한 m의 전모에호 

의접근이가능해진다 

대상과 관계를 맺되‘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 

인가 울변하는 주제가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뭇일깨 다음의 언영은， 주제가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한을 그것이 곧 연치 않는 주체의 성갱올 의미하는 것은 아닝을 잘 보여 

준다 ι나는 일정하게 존재한 적이 없으여， 사윌에 나아가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 

요흉다 또애f 이미존재하고있다연，그용요로움에경계선이 있게된다얘)소식이보기에， 

세계나 그 세계흘 사는 주제나 공히 고갱적인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는 모두 

유동적 흐릉 속에 있다 따라서， 성리학과는 달리， 발견하고 설현하여할 완전한 주제(생선 

론의 근거)나， 모든 상황에 꽁히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해지는 것은 보연척 규명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액락과 동학(dynamics)이여， 그러한 

역동적 흐릉에 직판적으로 반용할수 있는주체의 능력이다‘” 

V. 맺음말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정치시상 텍스트의 해석에 관한 논정 몇가지률 고려항 

올 홍혜 본 논문을 마우리하고자한다 

첫째， 유교， 불교， 도교의 특정 유따의 사고 방식이나 사상적 특질로서 갱치사상 텍스트 

를 해석하는 데는 설영력의 한져 가 있올 수 있응을 댁벽부J는 보여준다 그 설영혁의 한 

계는 역사적 맥락보다 유파의 특성올 우선시할 경우 두드러진다‘” 소식의 경우， 그의 사 

때}IUli\有.IDJ껴而쥐.!Ic피 "'1잊etí. 에Itπ有Jt옷 :uu. r.!lU~!;("J 525 

4I ) 직판애 대한 강초로는 사당7!(엉호!è} 장조 

42) 각유파의 갱혜성융이루는사상적욕질은역사적으로연화항운아니라해석자에 따라작지 않 

은 연차용 보인다 따라서 유표，용". 도교와강응 엄주는 종종 분석적 용일성융 유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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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융 갱의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액락은 왕안석 신법과 그애 대한 비판이었지， 유/불/도 

와 갑은 유파 간의 긴장은 아니었다 유파적 판정애서 보자연， 소식과 왕안석은 오히려 많 

은 정융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왕안석(과 그의 그흉)과 소식(과 그의 그용)은 공히 율교 

와 도교 철학에 대해 전투척 자세용 취하기보다는 개방적 자세용 취했언 것이대8012008， 

104) 이렇게 윌 때， 사상가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유따에서 사상적 계발융 받 

았융 가능성융 인정하는 동시에， 그 유파에 혜당 사상융 환원시키기보다는， 그 사상이 처 

했던 역사척 액략을 보다 초영힐 필요가 있다 

올째， 동。μ1야 정치사상사용 재구성함에 있어 장르적 확대의 멸요성이 있다 소식의 정 

우， 소식융 정치적 단핵융 툴고 간 충거의 대부운은 소식의 시(문학작용)에서 왔다(Fuller 

1990) 그리고 온 논문에서 개진한 댁벽부j 얘석이 일리가 있다연，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정치사상이 깃든 곳은 산문올 녕어선 영역에도 있용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연 일견 비정지 

적흐로 보이는 문헌의 정치성용 드러내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성은 혜당 텍 

스트의 역사적 액락을환기했올 때 영료히 드러난다 정치사상 핵스트의 역샤적 액락을중 

시혜 용 껑므리지 학따 및 유샤한 연구경향융 가진 서구 학자틀이 셰익스피어흩 비롯한문 

학 핵스트에로 연구 대상올 확장뼈나가는 것은 이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 

고 있다고 항 수 있t1(Annitage 2006; 2α19) 

셋째， 소식이 보여주는 비전은 제한척 의미에서나아 -자유주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 

다 왕안석이 주도한 신엉이라는 거대한 (반대자들이 보기에) 찍일쩍 국가앵창주의에 반 

대하여， 개인의 주제응 강초하였다는 정， 삶의 영역율 국가가 관장하는 영역으로 전부 환 

원시키지 않고자 하는 노력 동은， 자유주의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율에게 흥미로운 사유의 

자료융 제용합 수도 있다 그러냐 휠자는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용안갱성융 감안항 때， 동 

아시아 정치사상전흉{의 일부)융 자유주의라는 염주올 통혜 해석하는 영애 대해 유보적이 

다 그런데 흥아시아 정치사상 전흉과 자유주의의 판계흘 적극적으로 논구하고자 하는 이 

들에게는 소식의 정치사상이 일정한 시사점융출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구자등에 의혜 자유주의흉 흉한 해석대상이 왼 동아시아 정치사상은 대제 

로 (그것이 우엇융 지시하건) .유교. 전쩨거냐 성리학이었대이송환 1998‘ 232-255; 이상 

익 2004; 2007; De Bary 1983) 동아시아 정치A냉 전흉와 자유주의의 관계융 고려하는 학 

자들에게 소식의 갱치A냉은 동아시아 갱쳐사상의 전홍이 보다 다채용다는 사실을 환기 

용상쩌쩌항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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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 수 있윷 것이다 동아시아 정i 사상과 자유주의의 진연성을 강죠하고자 @낸 학자 

을에게는， 성리학보다일견 더 (자유주의는아니더라도)‘자유주의척’으로해석될 수도있 

는 사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올 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틀의 사상이 흉기하였을 당시 

의 역사적 액락속에서， 성리학자를과 소식은공히 국가의 앵창에 대하여 경계싱을 가졌으 

며， 국가보다는 개별 주체의 정치적 잠재력에 보다 주목하였다 그런데 성리학자등에 비해 

소식은 주쩨가 구성되는 파정에 보다 넣은용용생과 창의적 여지를 열어놓고， 윤리적 완전 

주의에 거리를두었던 것이다 요컨대，소식의정치사상올흉하여 우리는적어도동아시아 

전흉올 단일적인 통일제monol i thic)로서 간주하기보다는 그 안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지 

적 입장들을 좀 더 성세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λ}상사 연구에 사용되는 엄주 

와 대상을 보다분석적으로 홍제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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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apsody on Red Clift'’ and Political Thought 

Voungmin Kim I 않에Naror뻐띠%에~ 

This paper examines Su Shih‘s ~Rhapsody on Red Cliff' as text of p이 itical thought 

‘ Rhapsody on Red Clitr has been studied primarily as lexl of c\assical literature; few 

sch이 ars have explored Su’s political thoughl embodied in the lex t. As this paper reveals. 

howeveπ， “Rhapsody on Red Clitr is more than a lilerary text that muses on impermanence 

of human Jife. It articulates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ings in the 

world. The thin양 in the world pro야rly understo여 are neither pennanent nor impennanent 

They present a wide variety of qualities a∞ording 10 the subject's shifting viewpoint. The 

'"비ect should, thus’ cu1tivate the capacity 10 come 10 lenns with such multi-d imensional 

feature of the wor띠 The relationship be‘ween Ihe subject and the world thus conceived 

supports the polilical order in which Ihe cenlral govemmenl plays a minor role as coπψ，red 

10 that on시angAnshi 

Keywords: Su Shih, Wang Anshi, neo-Confucianism, new policy, Zhu Xi 




